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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수은 최근 동향
(2013. 9. 27)

워싱턴 사무소

□ Abengoa of Seville 앞 태양광 관련 제품 수출을 위한 34

백만 달러 직접대출 승인 

- 미 수은은 지난 9. 19일, 스페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솔라 

프로젝트 (solar projects)와 관련, 미국 다우 케미컬의 열전달 

유체(heat-transfer fluid)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, 스페인 소재 

신․재생에너지 기업 Abengoa of Seville 앞 총 3,360만 달러 규모의 

직접대출 두 건을 승인함.  

- 미 수은은 동 건으로 미국 내 약 2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

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Fred P. Hochberg 미 수은 총재는 "이  

거래로 인해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이 

이루어질 뿐 아니라,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Power Africa* 

-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력 공급 배증 - 정책을 

지원하게 될 것"이라고 밝힘. 

Power Africa: 미국이 Sub-Saharan Africa (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

지역)의 전력 공급을 두배로 늘이겠다는 새로운

정책으로서, 이미 70억 달러 이상을 제공키로 확약

□ 멕시코 페맥스 (Pemex) 발행 15억 달러 채권 보증 제공

- 미 수은은 지난 8. 29일, 멕시코 Pemex 앞 미국 상품과 서비스 

수출 지원을 위해 Pemex가 발행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

보증을 제공하기로 함. (Pemex의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 지원은 

역대 두 번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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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 수은은 1998년부터 Pemex 관련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약 

13.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며, 이번 거래로 미국 10개 주에 

걸쳐 약 6,8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함. 

□ 이스라엘 Space Communication Ltd. 앞 1억 540만 달러 

직접대출 승인  

- 미 수은은 지난 8. 23일, 이스라엘 Space Communication Ltd.의   

아모스-6 통신 위성 발사와 관련, 미국 Space Exploration 

Technologies Corp. (Space X)의 태양 전지판 수출 등을 지원하기 

위해 1억 540만 달러 규모의 직접대출을 승인함. 

- 동 거래는 Space X의 발사 지원을 위한 미 수은의 3번째 거래이며, 

미 수은은 이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약 600여 개의 

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. 

- 미 수은 Hochberg 총재는 "미 수은은 항상 미국 우주 산업 진흥과 

관련 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, 미 수은의 계속 

지원으로 미국 내 많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"고 

밝힘. 

□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 방법을 위한 포럼 개최

- 지난 8. 20일, 미 수은 Hochberg 총재와 상원의원 Mike Crapo가 

주최하는 미국 아이다호 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포럼이 

아이다호 주의 주도인 보이즈시 상공 회의소에서 개최됨. 

- 50여 명이 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

미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수출 방법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고, 

미 수은의 전문가들은 일대일 무역 상담을 제공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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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미 수은의 Fred P. Hochberg 총재 연임 

- 지난 7. 17일, 미 상원은 Fred P. Hochberg 총재의 연임을 인준함.

-  Hochberg 총재는 성명을 통해 "우수한 미 수은 직원들과 계속 

협력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할 것"이라고 말하고 “지속적인 

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, 지난 

4년 동안 미 수은이 제공하는 금융을 통해 약 100만여 개의 

일자리가 지원되었고 미국 내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으로 

확장”할 수 있었음을 강조함. 

- 또한, Hochberg 총재는 같은 기간 동안 미 수은이 납세자에게 

부담되지 않게 미 재무부에 10억 달러 이상을 전입했음을 언급하며, 

앞으로도 미 의회 의원 및 미 수은 이사진들과 함께 미국 수출 

확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. 


